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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고용주의고용주의고용주의고용주의 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 비용이비용이비용이비용이 4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떨어질떨어질떨어질떨어질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지자체와지자체와지자체와지자체와 교육구를교육구를교육구를교육구를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민간민간민간민간 및및및및 공공공공공공공공 고용주를고용주를고용주를고용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2년년년년 연속연속연속연속 절약절약절약절약 

 

2013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구제법에구제법에구제법에구제법에 의거의거의거의거 고용주의고용주의고용주의고용주의 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지난지난지난지난 2년년년년 동안동안동안동안 총총총총 30% 삭감삭감삭감삭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고용주가 뉴욕주의 산재보험 제도에 납부하는 요율이 2015년에도 

하락하여 모든 고용주들에게 총 4500만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절감은 

Cuomo 지사가 작년에 서명한 2013 비즈니스 구제법의 직접적 결과로서 고용주들을 위해 지난 

2년에 걸쳐 부과액을 총 30% 삭감시켜 주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인데 본인은 우리의 산재보험 

제도 개혁으로 2년 연속 요율이 낮아졌음을 발표하여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욕주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이 주를 기업이 성장, 번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2014년에 시행된 신규 사정 방법 및 기타 효율로 행정비가 1억 7000만 달러 절약되었는 데, 그 중 

1800만 달러가 지자체 및 교육구 같은 뉴욕주 공공 고용주들에게 직접 혜택이 됩니다. 그 절약액은 

2015년에 적용되어 부과율이 13.8%에서 13.2%로 떨어졌는데, 이는 2년 연속 하락된 것입니다. 

 

2013-14 예산의 일환으로 주지사가 서명한 비즈니스 구제법 은 이전의 고루하고 지리멸렬한 사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용주가 같은 방법으로 부과 받아 뉴욕주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더 낮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위원회는 피보험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요건의 

시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주는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뉴욕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와 피고용인의 총 소득 임금액이 증가하여 요율 인하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재보험위원회는 산재보험 제도를 재구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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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지니어링”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전면적 검토에서 부상당한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니즈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제도를 재창조하여 앞으로 공공 및 민간 고용주를 위해 더 많은 절약을 

시현할 초기 프로젝트를 식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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